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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혁신×사회적경제포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 국제 포럼 개최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진 경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강윤정)와 충남사회혁신센터(센터장 박주로)는 

3월 29일, 천안 광덕산환경교육센터에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라는 주제

의 연속 포럼 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도넛 경제학과 국민총행복>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영국과 일본에서 발표자들이 참여해 줌(ZOOM)을 이용하여 참

여하고, 충청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관계자들이 참석하

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생중계도 진행되었다. 먼저 영상을 통해 인사

를 전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회적 기초선과 생태적 한계선 안에서의 조화롭

고 균형잡힌 번영의 필요에 깊이 공감하며, 참가자들에게 서로가 공감하는 문제

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고, 많은 영감과 지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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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섹션에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육, 환경, 여가, 공동체, 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담은 ‘국민총행

복’의 전문가 가츠 마사키 교수(코난 대학교)가 1972년부터 국가적으로 국민총

행복을 실천하고 있는 부탄의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가츠 마사키 교수 발제

  두 번째 섹션은 레오노라 그루체바 박사(도넛 경제학 액션랩 협력팀장)이 ‘도

넛 경제학’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넛 경제학’은 GDP 맹신의 양적 성장에서 벗

어나 사회와 자연에 묻어든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로, 도넛 

경제학의 모델이 되는 벨기에, 캐나다,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설

명했다.

레오노라 그루체바 박사의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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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섹션은 박현수 교수(순천향대학교)의 ‘사회적 기초선과 생태적 한계

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뒤이어 도넛 경제학을 적용하는데 있

어서 공공의 역할, 데이터의 지표화 등에 대한 참가자들의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짐으로 포럼에 대한 열기를 더했다.

박현수 교수의 발제 및 토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은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 시대지만 외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하여 

우리 사회의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고,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윤정 센터장의 총평



- 4 -

  앞으로 계속되는 세 번의 포럼은 3개월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되

며, 각 포럼의 주제는 4월 ‘새로운 실천 : 그린 인플루언서와 일상의 실천가

들’, 5월 ‘새로운 결합: 기후 시민과 사회적경제’, 6월 ‘새로운 여가: 생태적, 

포용적 지역 살림 여행’로 구성됐다.

  이번 포럼 시리즈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적 한계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공동체의 축소

에 대응하고자 우리 지역을 사회적, 생태적, 지역적, 지구적인 렌즈로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포럼 현장 참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모집할 

예정이며, 충남사회혁신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관련 정보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의 웹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국제포럼 현장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